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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,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

-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이적 등 사고 예방 방안 마련 -

해양경찰청(청장 정봉훈)은 농무기 이후 장마, 태풍 등 기상악화로 장기

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

내 기름을 이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.

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

높은 선박으로, 방치선박*·감수보존선박**·계선신고선박*** 등을 의미

한다. 

* (방치선박)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 보상을 받고
계류,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

** (감수보존선박)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

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

*** (계선신고선박)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

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 된 선박

이들 선박은 지방해수청, 해역관리청,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해 

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·침몰 등 사고로 잔존하는 폐유 등이 유출

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.  

이에,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실태

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정박현황과 부식 및 파공유무, 잔존 기름의 

양 등을 관리카드로 작성한다.

이를 바탕으로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잔존 연료유 및 폐유 등 오염

물질을 처리토록 안내하고, 관계기관에는 선박 제거 등 철저한 관리를 

요청할 계획이다.

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

육상으로 이송하거나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“장기계류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

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존 기름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저한 

관리가 필요하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장기계류

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.”라고 말했다.

     


